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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 인터넷신문 기자, 웹라디오 작가, 웹에디터

● 저서: <행복한 고구마>, <어차피 연애는 남의 일> 등

매미의 삶

땅 위에서 사는 시간이 짧아서 

불쌍하다고 하는 소릴 매미가 알아듣는다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뭐래도 매미의 일생은 

땅 위에서 사는 단기간만이 아니라 

굼벵이 시절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언젠가 그럴듯한 날개를 달아본다면 좋겠지만, 

끝내 그러지 못한다 해도 

그것 또한 어엿한 나의 삶이라고. 

누가 뭐래도 나의 삶은, 

굼벵이처럼 바닥을 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포함된 것이다. 

진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이다. 

도대체의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중에서


